
완주 둔산리 서당유적 ● 123

완주 둔산리 서당유적

장지현 ․ 전상희

(재단법인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목    차>

  I. 조사개요 Ⅲ. 조사내용

 Ⅱ. 유적의 환경 Ⅳ. 조사결과 및 성과

Ⅰ. 조사개요

  

  완주군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와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총 길이 약 4.1km, 260,000

㎡의 면적을 대상으로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완주 

둔산리 서당유적은 이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지표조사는 지난 

2013년 1월에 (재)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지표조사 결과, 사업부지 내에서 완주 둔산

리 유물산포지, 완주 둔산리 서당유물산포지, 완주 수계리 청등유물산포지2 등 유물산포지 3개소

가 신규로 확인되었다. 이들 유물산포지에서는 삼국~조선시대의 유물이 다양하게 수습되어 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

  시굴조사는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3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4년 04월부터 (재)전라문화유산연구

원에서 진행하였는데, 둔산리 서당유적에서는 청동기~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구 및 유물이 확인

되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둔산리 서당유적은 지형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조사

를 진행하였는데,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이 해결되지 않은 2-1구간을 제외한 2-2구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1)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3,『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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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적의 환경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전북 완주군 봉동읍 서당리 일원에 해당하며, 동쪽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은 북동쪽에 위치한 배매산(해발고도 123m)에서 남-서방향으로 흘러 내

린 구릉 말단부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조사지역 서쪽 일대는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경작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조사지역 주변에는 청동기~원삼국시대 주거지가 발굴조사된 익산 구암리유적을 비롯하여 삼국

시대 고분이 확인된 완주 둔산리유적,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가 발견된 완주 용암리유적A, 삼국

시대 주거지 및 목책열, 수혈유구 등이 확인된 배매산성 등 구석기~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둔산리 서당유적에서 남쪽으로 약 2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는 완주 테크노

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에서 확인된 수계리 청등유적이 자리하고 있는데, 구석기시대 문

화층을 비롯하여 초기철기시대 토광묘가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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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01. 완주 둔산리 서당유적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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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02. 완주 둔산리 서당유적 유구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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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완주 둔산리 서당유적은 해발고도 30m 정도의 구릉 남서사면에 분포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초기

철기시대 수혈유구 16기,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19기, 고려~조선시대 구상유구 2기 및 토광묘 8기 

등이 확인되었다. 

사진 01. 완주 둔산리 서당유적 조사완료 후 전경(항공사진)

        

  1. 초기철기시대 수혈유구

  수혈유구는 총 16기가 확인되었는데, 조사지역 내 남서사면을 중심으로 군집을 이루며 조성되

어 있다. 특히, 조사지역 내 남사면에는 1~11호 수혈유구가 밀집분포하고 있는데, 규모도 다른 수

혈유구에 비해 큰 편이다. 평면형태는 방형 2기와 부정형 1기 외에는 모두 원형 또는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수혈유구 내부에서는 대부분 특별한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동쪽에 조성된 2 ․ 
3 ․ 9호 수혈유구 내부에서는 목탄을 비롯한 소량의 소토덩어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2호 수혈유구 내부에서 두형토기 1점을 비롯한 점토대토기편, 무문토기편 등이 출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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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02. 1호 수혈유구  사진 03.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표 01> 초기철기시대 수혈유구 조사현황 

호수
평면
형태

장축
방향

규 모(㎝)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타원형 동-서 300 164 30 무문토기편

2 방형 동-서 197 126 13 두형토기, 점토대토기편

3 원형 - 130 107 12 무문토기 저부편

4 타원형 동-서 88 134 10 -

5 방형 남-북 252 175 50 -

6 원형 - 205 175 13 무문토기편

7 타원형 남-북 200 124 24 무문토기편

8 원형 - 134 41 17 -

9 부정형 - 345 230 40 두형토기, 무문토기편

10 타원형 동-서 94 75 17 -

11 타원형 동-서 93 120 40 -

12 타원형 북동-남서 125 80 16 -

13 타원형 동-서 112 112 17 -

14 타원형 북동-남서 231 139 37 -

15 타원형 남-북 114 66 21 -

16 타원형 북서-남동 9132 65 15 -

었으며, 9호 수혈유구 내부에서도 두형토기 1점을 비롯해 다량의 무문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나

머지 수혈유구 내부에서는 무문토기편이 소량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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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04. 2호 수혈유구 사진 05. 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사진 06. 3호 수혈유구 사진 07. 6호 수혈유구 

사진 08. 9호 수혈유구 사진 09. 9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2.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토광묘는 모두 19기가 확인되었는데, 북사면에 6기, 서사면에 13기가 군집을 이루며 조성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나 11 ․ 17호는 타원형 그리고 1 ․ 4 ․ 12 ․ 15 ․ 
18호는 세장방형의 형태를 띤다. 장축방향은 북사면에 조성된 토광묘는 남동-북서 방향이며, 서사

면에 조성된 토광묘는 동-서방향으로 모두 등고선과 직교하게 조성되어 있다.  

  규모는 가장 작은 12호 토광묘를 제외하면 대부분 길이 176~258㎝, 너비 42~120㎝ 내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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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는 다양한 편으로 4 ․ 11호 토광묘가 120㎝ 이상 잔존하고 있어 가장 깊다. 내부 퇴적양상은 

단면‘U’자형이나 ‘V’자형의 함몰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11호 토광묘의 경우에는 목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 ․ 11호 토광묘 바닥에서는 목질흔 및 회백색 점질토가 

일정한 두께로 퇴적된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목관을 안치했거나 또는 바닥에 목판을 시설했

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목질흔 및 회백색점질토의 규모는 길이 185㎝, 너비 40㎝ 내외

로 비교적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유물은 1 ․ 4 ․ 14호 토광묘에서 세형동검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으며, 14호 토광묘에서는 동사 

1점, 17호 토광묘에서는 동부 1점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 대부분의 토광묘 내부에서는 원형점토대

토기를 비롯하여, 흑도장경호, 발형토기, 소호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표 02>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조사현황 

호수 평면형태 장축방향
규 모 (㎝)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세장방형 남동-북서 218 42 36 세형동검, 소호, 장경호 목판흔

2 장방형 남동-북서 186 59 18 - -

3 장방형 남동-북서 250 70 31 무문토기편 -

4 세장방형 남동-북서 258 62 140 세형동검, 흑도소호 목질흔

5 장방형 남동-북서 198 66 48 발형토기 -

6 장방형 동-서 219 82 60 발형토기 -

7 장방형 동-서 228 84 29 - -

8 장방형 동-서 215 80 63 흑도장경호 -

9 장방형 동-서 220 97 70 - -

10 장방형 동-서 208 74 33 -

11 타원형 동-서 253 120 120 - 목판흔

12 세장방형 동-서 158 45 22 석촉 -

13 장방형 동-서 233 78 63 발형토기, 소호 -

14 장방형 동-서 190 107 77
세형동검, 동사, 
원형점토대토기

-

15 세장방형 동-서 196 50 20 흑도장경호 -

16 장방형 동-서 190 76 45 - -

17 타원형 남동-북서 242 88 52 흑도장경호, 동부 -

18 세장방형 동-서 176 52 20 - -

19 장방형 동-서 206 80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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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1호 토광묘 사진 11. 1호 토광묘 출토유물

사진 12. 1호 토광묘 출토유물 사진 13. 4호 토광묘

사진 14. 4호 토광묘 출토유물 사진 15. 4호 토광묘 출토유물

사진 16. 5호 토광묘 사진 17. 5호 토광묘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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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11호 토광묘 사진 19. 11호 토광묘 토층

사진 20. 12호 토광묘 사진 21. 12호 토광묘 출토유물

사진 22. 13호 토광묘 사진 23. 13호 토광묘 출토유물

사진 24. 14호 토광묘 사진 25. 14호 토광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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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15호 토광묘 사진 27. 15호 토광묘 출토유물

  

  
Ⅳ. 조사결과 및 성과

  완주 둔산리 서당유적에서는 초기철기시대 수혈유구를 비롯하여 토광묘, 고려~조선시대 구상유

구와 토광묘 등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 및 성과를 초기철기시대 유구를 중심

으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토광묘는 19기가 조사되었는데, 입지는 구릉 정상부와 북사면, 남사면 등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고 장축방향은 대부분 등고선과 직교하게 조성되어 있다. 토광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장타원

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일부 세장방형의 형태도 확인된다. 묘광의 규모는 대형의 경우 길이 250㎝

내외, 너비 90~110㎝내외이고 깊이는 최대 140㎝까지 잔존한다. 내부 퇴적양상은 크게 ‘U’자형 및 

‘V’자형 함몰층으로 확인되며, 일부 토광묘에서 목판 및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관찰된다. 토광묘 바닥에는 회청색을 띠는 점질토가 정연하게 장방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대

체로 길이 180㎝내외, 너비 40㎝내외로 매우 세장한 편이다. 이렇게 정연하게 장방형을 이루는 

회청색점질토는 목관 또는 목판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2. 토광묘 내부에서는 세형동검, 동사, 동부 등의 청동유물과 원형점토대토기를 비롯하여 흑도

장경호, 소호, 발형토기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출토유물 양상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며, 철기

류는 1점도 부장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완주 둔산리 서당유적에서 확인된 토광묘의 

조성연대는 기원전 3세기 무렵으로 편년할 수 있다.

  3. 수혈유구는 모두 16기가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장방형, 부정형 등 다양하

게 확인되었다. 수혈유구 내부에서는 두형토기를 비롯하여 점토대토기편, 무문토기편 등이 출토되

었다. 특히, 수혈유구는 동시기로 추정되는 토광묘와 서로 다른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주목되며, 

분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생활유적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